
 

 

 

 

 

 

 

 

 

 

 

 

 

 

 

 

 

 

 

 

 

 

 

 

 

 

 

 

 

 

 

 

 

 

 

 

 

 

 

 

 

 

 

 

 

 

 

 

 

 

 

 

 

 

 

 

 

 

 

 

 

 

 

 

 

 

 

 

 

 

 

 

 

 

 

 

 

 

 

 

 

 

 

 

 

 

 

 

 

 

 

 

 

 

 

 

 

 

 

 

 

 

 

 

 

 

 

 

 

 

 

 

 

 

 

 

 

 

 

 

 

 

 

 

 

 

 

 

 

 

 

 

 

 

 

 

 

 

 중공은 왜 《9 평》을 감히 응대 못하는가?  (련재 2) 
 

        《9 평공산당》의 《제 7 평》에서, 

중공은 토지개혁、진 반、3 반、5 반、 

대약진、인민공사、문화대혁명、6.4 운동、

파룬궁탄압 등 일련의 정치운동을 일으켜 

무고한 민중을 살해한 죄증을 폭로했다. 

“중국공산당이 발표한데 의하면, 1952 년말 

까지 소멸한 ‘반혁명 분자 2 백 4 십 만명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살해당한 인 

원은, 국민당 현장(縣長)이하 지방 갑장(甲長) 

등 공무원 및 지주를 포함하여 최소한 5 백만 

명 이상이다. …… 1984 년 5 월 중국 공산당  

중앙이 2 년 7 개월간의 전면적인 조사와 사실 확인 및 새로 통계한 

데 따르면 문화대혁명 당시에 172 만 8 천여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 

했고, 13 만 5 천여 명이 현행 반혁명 죄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한 

다. 무장투쟁에서 23 만 7 천여 명이 사망했다. ……강택민은 1999 

년 7 월 20 일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였다. 2002 년 년말 대륙 내부소 

식통에 의하면 7 천여 명이 각지 구류소, 로교소, 감옥과 정신병원에 

서 참혹하게 치사 당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7 명의 수련생을 학살한 

셈이다. …… 1949 년 이후 중국에서는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 

들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받아 대략 6 천만에서 8 천만명의 사람 

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하였다. 이것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사망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제9평》의 중공의 위장에 대한 평론중에서 한 단락만 

발췌한다. “중국 공산당 《헌법》 제3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공화국 공민(公民)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중국 공산당이 

즐기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수천만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신앙, 언론, 출판, 집회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그들은 어떠한 

변호권도 없으며 청원 마저도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2004년 이후 

일부 청원단체들이 여러 차례 북경에서 집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신청한 사람을 체포하였다.” 

《제 9 평》 결론부분에서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아래 

와 같이 제시했다. “만약 중국 민족의 도덕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사람과 자연 및 천지의 관계를 다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사람 

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신앙과 문화가 없다면, 중국 민족에게는, 결 

코 찬란한 래일이 없을 것이다. …… 생명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 

입한 일체 사설(邪說)을 깨끗이 제거하고, 온갖 사악《十惡》을 두 

루 구비한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똑바로 보며, 사람의 본성과 량심 

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평탄하게 공산당이 없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자, 꼭 필요한 첫걸음이다.” 

      위에서 읽어보다싶이 이러한 확실한 사실과 명철한 론리앞에서 

중공은 어찌 감히 《9평》을 반박할수 있겠는가? 중공은 한마디도 

응대 못하는 《벙어리》신세가 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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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호                                 2008 년 5 월 9 일          금요일

세계 각지 파룬궁학원들 

《4.25》 9 주년을 기념 
 
      1999 년에 북경에서 발생 

한 파룬궁학원들의《4.25》평 

화상방 9 주년을 기념하여 세 

계각지 파룬궁학원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하면서 중공의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정 

지할 것을 요구했다.  



장백산천지              제 83 호                                            제 2 면 

 

 

       

 

 

 

 

 

 

 

 

 

 

 

 

 

 

 

 

 

 

 

 

 

 

 

 

 

 

 

 

 

 
 
 

 

 

 

 

 

 

 

 

 

 

 

 

 

 

 

 

 

 

 

 

 

 

 

 

 

 

 

 

 

 

 

 

 

 

 

 

 

 

 

 

 

 

 

 

<신운>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막을 올렸다. 
 

지난 4 월 26 일 저녘 《신운》예술단은 캐나 

다 밴쿠버에서 첫막을 올렸다. 공연이 끝난후 각 

계 정치인사들과 사회명류인사들은 신운예술단 

의 공연을 찬미했다.  

난리시장 피드-파본드선생 

(외쪽 사진)은 《음악과 무용 

의 배합은 아주 완미하여 하나 

로 용합된 것 같습니다. 색채 

와 무용은 모두 아름답습니 

다.》고 말했다. 

중국 복건성에서 이민온 진선생(외쪽 사 진) 

은 《공연이 아주 잘 되였습 

니다. 공산당은 파룬궁을 좋아하 

지 않지만 우리 백성들은 좋아합 

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공 

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백악관앞에서 중공이 올림픽명의를 

빌어 박해가 심해짐을 항의 
 
                                             지난 3 월 27 일 

오후, 워싱턴특별구 

파룬궁학원들이 백 

악관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이 올림픽 

의 명의를 빌어 파 

룬궁에 대한 박해가 

심해짐을 항의했다. (왼쪽 사진) 

2008 년올림픽과 1936 년올림픽 
 
                                            1933 년부터 독 

일파쏘당은 독재정 

치를 실시하면서  

1936 년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올림픽 

을 주최했다. 이것 

은 평화, 공정, 평등,  

정의의 올림픽에 대한 수치였다.  

      오늘 중공은 로동교양소、생체장기저장고、 

시체화장터를 리용하여 쩐싼런을 수련하는 

파룬궁학원들을 비참히 박해하고 있다.중공은 

2008 년북경올림픽 주최권을 얻었다. 중공이 

올림픽을 정치화하여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한 올림픽에 대한 또 한차례의 

치욕이다.  

<군자는 칼로 자신을 방어하는가?> 
 
      공자(孔子)는 춘추시기 로나라 사람으로서 

중국력사상 위대한 교육가、정치가、사상가이다   

어느날, 자로(子路)는 

학문을 탐구하려고 경비옷 

차림에 무장하고 공자를 찾 

아뵈였다. 자로는 공자를 만 

나보자 칼을 빼들고 흔들거 

리며《선생님, 고대의 군자 

도 칼로 자신을 방어하나이 

까?》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 했다.《고대의 

군자는 충의 ( 忠 义 )를 

인생추구의 목표로 삼고 

인애(仁爱)를 자신의 호위로 

삼았으며 집을 나서지 않아도 천리밖의 대사를 

알았도다. 선( 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충신( 忠 信 )으로 그를 감화시켰으며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인의(仁义)로 그 

들을 안정시켰도다. 하오니 어찌 칼을 들고 무력 

을 사용할수 있겠는가?》  

공자의 말을 듣고난 자로는 탄복해서 말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이런 보귀한 말씀을 듣게 

되였나이다. 전 오늘부터 선생님을 공경하며 성 

실히 배우겠나이다.》 공자는 이렇게 자로에게 

배움의 첫시작부터 인의의 종자를 심어주었다.  

지혜로운 당송의 뿌리 
 

유람객들은 거인마냥 하늘높이 치솟은 당송 

을 바라보며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다. 관광안 

내원은《캘리포니아의 당송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인데 제일 큰 것은 90 메터나 됩니다.》라고 

소개했다. 한 유람객이 《이렇게 높이 자란 당송 

의 뿌리는 매우 깊겠지요?》하고 묻는 말에 안내 

원은 대다했다.《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당송은 

뿌리가 옅은 식물입니다.》《그럼 광풍이 몰아치 

면 뿌리가 쉽게 뽑힐 것이 아닙니까?》《여기엔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싶이 

캘리포니아 당송은 무리쳐 자라나 숲을 이루었습 

니다. 땅밑의 뿌리는 서로 한데 엉켜져 ‘뿌리그 

물’을 이루었는데 어떤 것은 1000 경(한경은 100 

무임)이나 됩니다. 큰 광풍이 휘몰아쳐도 뿌리 

그물을 친 전체 땅껍질을  

통채로 뒤집어놓지 못한다 

면 한그루도 넘어가지 않 

습니다.》유람객들은 이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